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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3호
 발의안 제33호에 대한 찬성론 

 발의안 제33호 찬성론에 대한 반론 

캘리포니아주 근로자들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보험업계의 속임수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돈을 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3호의 자금 99%는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해 주고자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업계의 억만장자 한 
사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사 임원이 우리 돈을 절약해 주기 위해 주민 

발의안에 800만 달러라는 돈을 썼습니까?
발의안 제33호는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이 발의안은 대학 진학, 심각한 
부상으로부터의 회복, 또는 대중 교통 이용 등과 같이 
합법적인 이유로 운전을 그만 뒀던 사람들이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불공정한 불이익을 받게 만듭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자동차 보험사들이 이전에 운전한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경제적 이유로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2010년에 이 억만장자 소유 회사가 비슷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1천 6백만 달러를 썼을 때 이 
법률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더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직했던 주민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더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중병이 들어 보험 가입을 중단했던 사람들이 회복 후 다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더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킬 것입니다. 이 

억만장자 보험사 소유주에게 자동차 보험의 규제 완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DEANN MCEWEN, RN, 회장
캘리포니아 간호사협회
RICHARD HOLOBER, 전무 이사
캘리포니아 소비자연합 
JAMIE COURT, 회장
소비자 감시 단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는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보험사를 찾아 유리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약 85%가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합니다. 법에 따라 계속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계속 같은 보험사의 보험을 이용한 경우에 한합니다.
현행 법률은 가입자가 더 나은 보험을 찾거나 더 나은 

혜택을 찾을 경우, 가입 유지에 따른 할인 혜택을 철회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줍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고, 어떤 회사든 

자동차 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라면 계속해서 
이같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보험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층, 해외 전쟁 복원병 협회

(VFW), 캘리포니아 미군 협회(American GI Forum of 
California), 소방관들, 소기업 소유주들, 개인 소비자들, 그리고 
상공회의소(Chambers of Commerce) 모두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보상 받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행사해 다른 

보험사로 바꾼다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따른 보상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보험사들 중 일부는 발의안 제33호를 좋아하고 일부는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발의안은 경쟁을 부추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보험 대리점이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발의안이 보험사들로 하여금 경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발의안 제33호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하고, 이치에 맞는 내용입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어떤 보험사를 

고르던지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의안 제33호는 보험 유지 할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 보험 미가입자들의 보험 가입을 
장려합니다. 여러분은 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해당 
할인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할인율도 
커집니다. 따라서, 미가입 운전자들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에 도로가 더욱 안전해집니다.
발의안 제33호는 그 외 다음과 같은 다른 보호 장치도 

제공합니다.
• 현역 군 복무 중이신 분들의 경우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할인 혜택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American GI Forum과 Veterans of Foreign Wars 등의 
주도 하에, 군인 가족들도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실직 또는 임시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최대 18개월까지 보험 유지 운전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운전 가능 연령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학교 때문에 멀리 가 있거나에 관계 
없이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90일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러한 할인 혜택 수혜 자격이 
유지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할인 혜택 자격 박탈 걱정 없이 여러 
보험사 중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간 더 치열한 경쟁과 더 우수한 보험 요율로 이어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자동차 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행동은 보상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발의안 제33
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ROBERT T. WOLF, 회장
CDF 소방관
ESTERCITA ALDINGER
소기업 소유주
DEAN LEE
VFW(해외 전쟁 복원병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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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안 제33호에 대한 반대론 

 발의안 제33호 반대론에 대한 반론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자동차 보험회사.  
운전자의 보험 가입 이력에 근거한 가격.  
주민발의 법안. 

발의안 

제33호

소비자 운동가들도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하는 데 동의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 수백만 명의 책임감 있는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술수입니다.

Mercury Insurance는 2010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위해 1천 6백만 
달러를 썼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그 법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Mercury 
Insurance의 억만장자 회장 George Joseph은 발의안 제33호 자금을 
대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언제부터 억만장자 보험사 
소유주가 여러분 돈을 아껴 주려고 수백만 달러씩 썼습니까? 

발의안 제33호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운전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게 된 모든 사람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줍니다. 법무장관의 공식 요약문에 따르면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며, 
이 말은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적혀 있는 내용과 실제 적용되는 것이 다른, 
교묘하게 작성한 법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
(Department of Insurance)는 소위 "보험 유지 할인" 수법은 많은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에게 "할증 요금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Consumer Reports의 정책 및 옹호 기구인 
Consumers Union이 이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새로 취직해 운전을 
시작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대형 보험사들의 책임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보험업 규제 완화를 실시하며, 바로 그 때문에 Mercury Insurance
라는 회사의 소유주로서 소비자들에게 계속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해 온 억만장자가 이 발의안의 자금 99%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는 Mercury 사가 "고객들을 
착취하고 거만함과 무관심으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왔으며 
그에 상응하는 악명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시다. 이는 과거에 자동차 보험이 필요 없었던 
책임감 있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들이 단순히 지난 5년 사이의 어떤 

시점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뿐이지 그 외에는 완벽한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훨씬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도록 허용합니다. 운전자들은 당시에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의 중산충 
가족들에게 손해가 되는 법안입니다.

발의안 제33호 할증 요금을 합법화한 주에서 나타난 결과는 
보험료 인상이었습니다.

• 텍사스주 주민들은 61%를 더 냅니다.
• 네바다주 주민들은 79%를 더 냅니다.
• 플로리다주 주민들은 103%를 더 냅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시다. 이는 보험 미가입 운전자들만 
늘어나고, 가입자 보험료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부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부과하려는 
위약금으로 인해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어 보험 
미가입 운전자 수가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모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미가입 운전자 몫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가입 운전자가 늘수록, 납세자들과 주정부 부담은 
늘어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합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미 2010년에 
이와 거의 유사한 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강력한 특수 이해 
단체에 우리의 거부가 확연한 거부임을 명확히 보여 줍시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권한을 더 강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반대 투표합시다. 사실이 아닌 달콤한 사탕발림일 
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opTheSurcharge.org를 참조하십시오.

 
HARVEY ROSENFIELD, 설립자
소비자 감시 단체
ELISA ODABASHIAN, 이사 
서부 해안 지역 및 주 선거 운동 단체, Consumers Union,

Consumer Reports의 정책-옹호 기구
NAN BRASMER, 회장 
캘리포니아 퇴직 미국인 동맹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법을 준수하면 
할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 상 보험사를 바꾸면 
할인 혜택 자격을 상실합니다.

발의안 제33호는 조건이 더 좋은 보험사를 찾아 가입하더라도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발의안에 대해 겁을 주고 부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발의안 제33호의 지지자이자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인 George Joseph 씨는 캘리포니아인들이 지지하는 고객 
서비스와 낮은 보험료를 제공해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발의안 제33호를 읽고 진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소방관들과 고속도로 순찰대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Highway Patrolmen)는 모든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캘리포니아인들이 더 나은 자동차 보험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므로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합니다.

불공정한 기업 관행에 맞서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소비자 
그룹 Greenlining Institute는 이 법안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합니다.

• 발의안 제33호 하에서는 운전자들이 보험사를 바꿔도 보험 
유지 할인 혜택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발의안 제33호는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과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지 원하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운전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 발의안 제33호는 보험사를 변경하기가 더 쉽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쟁을 늘리고 모두에게 더 낮은 요율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 발의안 제33호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며, 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이 보험 유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줍니다.

• 발의안 제33호는 군 가족, 실업 또는 임시 해고 상태의 
소비자, 학생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미가입 운전자들에게 
보험 가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해외 전쟁 복원병 협회와 GI Forum 등 재향군인 단체들도 
발의안 제33호를 지지합니다.

발의안 제33호에 찬성표를 던지십시오.

ROBERT T. WOLF, 회장
CDF 소방관
JULIAN CANETE, 회장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SAMUEL KANG, 법무 자문위원
Greenlining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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